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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탈한 자의 행복

 1) 허탈에서 해탈로 가는 여정

 

   * 사두: 가정의 굴레를 벗고 세속적 욕망을 뒤로 한 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만행을 

떠난 수행자. 사두들은 주로 신화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고행자인 시바를 모방한다. 이

마에 재로 세 줄을 긋고 삼지창을 든 사두들은 고행을 통해서 세 가지 불순한 요소, 즉 

자만심, 욕망에 사로잡히는 행위, 그리고 환영(마야)을 없애고자 한다. 사두들이 한 곳

에 머물지 않고 길과 숲을 방랑하는 것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항상 깨어 있도록 하

기 위함이다. 한 곳에 머무르면 정체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 사두: 인도시편

                 고  진  하

숱한 인파로 붐비는 축제엔 볼거리가 많네

춤과 노래도 볼거리지만

고행하는 인생도 볼거리네

한 사두가 웃통을 벗어부치고 

거웃만 겨우 천으로 가리고 있네

불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활활 타는 장작불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네 

세상 규격에 맞지 않는 사람일까

세상이 너무 답답해 서둘러 

무변(無邊)의 피안으로 떠나고 싶은 걸까

아랫장작의 불길이 윗장작으로 옮겨 붙고

윗장작의 불길이 옆장작으로 옮겨 붙는 동안 

형상이 무너지는 장작을 보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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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이 사라질 때의 허무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짐짓 눈을 감고 있는 사두는

형상 없는 신과의 황홀한 합일을 꿈꾸는 것일까 

벌겋게 달아오른 몸이 

더 벌겋게 달아올라도

지전(紙錢)이 더 많이 쌓일 것 같지는 않네

세상을 검불처럼 여기는 사두이니 

그 지전으로 입에 풀칠이나 할 것이네

벌겋게 타오르는 사두를 보고 있자니

타오르는 불의 중심처럼

내 마음도 잠시 고요해지네

하지만 난 아직 세상에 애착이 많은 사람

성자의 초상이 그려진 지전 한 닢 던져놓고

또 다른 볼거리를 찾아 발길을 돌리네. 

  * ‘아그니(Agni)’라는 명칭;

  고대인들에게 불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었다. 그들은 화산이나 번개 같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불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사람이 직접 불을 만들어 지필 수도 있었다. 부싯돌 

같은 것을 부딪치거나 나뭇가지를 비벼서 말이다. 

  종교전승에 따르면, 힌두교인들은 가정생활의 중심이었던 ‘아궁이 속의 불’을 신성시

하였고, 불을 ‘악마를 물리치는 힘’으로까지 인식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불의 이미지는 

삶의 ‘역동성’ 그 자체이며, 또한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청정한 성질을 지니고 있

기도 하다. 불, 곧 아그니 신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늘에는 태양, 공중에는 

번개, 지상에는 저절로 타오르는 산불과 인간이 지피는 불 따위로 존재한다. 하늘과 땅

에 두루 존재하는 불! 생명을 가진 것들은 불이 없으면 생명을 영위할 수 없다. 옛 사람

들은 그래서 불을 신성시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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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그니에 명상하라: 

  마음이 사람의 속박과 해탈의 원인이니

  세상에 집착하면 속박이요

  세상에서 풀려나면 해탈이라

  그러므로 祭火로서 제례를 올리지 않는 자

  제화를 세우지 않는 자

  제화를 알지 못하는 자

  제화에 명상하지 않는 자는

  브라흐만의 높은 자리를 기억해낼 수 없다

  그러니 이 불에 공물을 올려 숭배하라

  제례에 맞게 제화의 단에 불을 세워라

  이 불을 찬양하라. 이 불에 명상하라.

               -마이뜨리 우파니샤드

  * 재의 수행예식을 행하면서 읊조리는 주문:

 

  불도 재요, 

  바람도 재요, 

  물도 재요, 

  땅도 재요, 

  허공도 재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재다. 

  눈도, 

  마음도, 

  오감도 모두 재다.

             ―스와미 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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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의 지혜라는 불로 모든 얽매임을 태우라

  * 해탈[moksa]을 남녀의 성적 합일에 비유.

  브라흐만이나 아트만이라는 개념도 그렇지만 해탈 역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참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파니샤드의 위대한 성자 야자발키야는 해탈을 남녀의 성

적인 합일에 빗대어 간신히 묘사한다. 사람이 그 아내를 껴안고 있을 때 안과 밖의 그 

어떤 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해탈의 기쁨도 그와 같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안과 밖의 어떤 일’이란 윤회의 슬픔과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지, 육체의 욕망에

서 비롯된 온갖 속박 등을 일컫는 것이다. 

   * 해탈의 두 종류:

  1) 생해탈(生解脫): 육신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얻는 해탈. 

  2) 탈신해탈(脫身解脫): 육체가 죽은 후에 얻는 해탈.

 

  * 인간의 몸:

  1) 물질의 몸: 피와 살로 된 몸.

  2) 영혼의 몸: 외피의 몸이 생을 살면서 지은 업을 가지고 윤회의 바퀴로 들어가는데, 

이처럼 윤회의 바퀴를 도는 것이 영혼의 몸이다. 

  3) 근원의 몸: 윤회의 축으로, 바퀴가 아무리 돌아도 그 바퀴축의 위치나 모양이 변하

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나 움직임이 없는 몸. 매번 물질의 몸이 바뀌고, 영혼의 몸

이 윤회의 바퀴 속을 돌고 돌아도 근원의 몸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대로 바퀴를 구르

게 하는 축과 같이 있을 뿐이다. 윤회의 목적인 해탈의 순간이 되면 영혼의 몸은 사라지

고 오직 근원의 몸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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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탈한 자의 행복:

   창조주의 행복감은 베다를 알고 죄와 욕망을 털어버린 해탈한 자의 행복감의 백분의 

일일 뿐입니다. 

  이 해탈한 자의 행복이 지고의 행복이며, 브라흐만의 세계입니다.

                                          -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

   

   * 신의 지혜라는 불로 얽매임을 태우라:

  

  지혜의 불꽃이 육신 안에서 불을 밝히면, 

  그는 이제 나뉘지 않는 지혜 자체가 된 것이니, 

  신을 아는 자는 

  신[브라흐만]의 지혜라는 불로 

  모든 얽매임을 태우라. 그리하면 

  그는 그 끝이 없는 상태에 굳건히 세워진 

  아트만의 자리에 갈 것이니…

              ― <파잉갈라 우파니샤드>


